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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 정
 2019년 9월 1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김수일(044-201-1791), 서기관 강승규(1794)/제공일: 9월 16일(총1매)

농식품부 차관, 제13호 태풍 피해복구 대책회의 개최

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.16(월) 08:30 농업재해대책

상황실에서 태풍 ‘링링’ 피해복구 대책회의를 개최 하였다.

❍ 이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우리 농업부문에 상당한 피해*가 발생

했으며 계속된 비와 추석연휴로 복구여건이 좋지 않았지만,

* 9.15일 22시 현재 농작물 피해 29천ha, 인삼시설·비닐하우스 파손 414ha, 가축폐사 

24천수 등 

❍ 유관기관, 군경, 자원봉사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의

많은 노력으로 응급복구에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.

또한 향후 후속대처와 추가 복구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

❍ 특히 충남과 전남 해안지역를 중심으로 벼 흑·백수 피해가

나타나고 있으므로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적 지원

방안을 강구하고,

* 벼 흑수(黑穗) : 이삭이 팬 이후 태풍으로 벼알이 상처를 받아 7∼10일 후 이삭이 검게 

변하며 결실 불량

* 벼 백수(白穗) : 이삭이 팬 이후 태풍 피해로 1주일 정도 경과후 이삭이 하얗게 마르는 현상

❍ 낙과된 사과, 배에 대한 가공용수매(5천톤) 지원도 조속히 완료

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
